
SM엔터테인먼트,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

하이브 방해 시도 관련 입장 발표 

 

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(이하 SM)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

각을 방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. 2월 27일 오전, SM은 기 공시된 목표자본구조 도입을 통한 

주주환원 규모 확대정책 외에도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 체결에 대해 이사회 의결

을 단행했다. SM은 최근 SM 3.0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한 사업계획 하에서 향후 3개년간 이수만 

전 대주주에게 사후정산 되었을 프로듀싱 인세 추정금액인 약 635억원을 모두 자사주 매입 및 

소각에 사용할 계획이었다.  

 

하지만 하이브가 SM의 자사주 매입신탁을 진행키로 한 증권사를 압박하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

위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. 이에, SM은 하이브 경영진에 SM의 주주환원정책을 

방해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.  

 

[이하 하이브의 주주환원정책 방해에 대한 SM 입장문] 

 

1. SM은 세차례에 걸친 SM 3.0 전략 발표에 이어 새로운 재무전략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발표

함으로써 특정 주주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주주수익률 제고를 위한 경영 방침을 일

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 

 

2. 그러나 이수만 전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SM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하이브는 모든 주

주들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려는 SM의 주주환원정책을 방해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오직 대

주주만을 위한 SM으로 돌아갈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.   

 

3. 하이브 경영진은 그동안 SM에 대한 ‘적대적 M&A’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SM 주주, 내부구성원, 

팬, 아티스트들을 회유하고 SM 경영진을 비판하는 등 과거 전 SM 대주주가 범했던 과오를 되풀

이하고 있습니다. 

 

4. 지난 2월 22일, 하이브 박지원 CEO는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인수를 완료하며 발표한 입장문을 

통해 “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

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”라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주주들의 이익

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반대하는 행위는 이번 적대적 M&A가 ‘하이브의, 하이브에 

의한, 하이브를 위한” 것임을 반증할 뿐입니다. 

 

5. SM 이사회와 경영진은 14.8%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뿐만 아니라, 모든 주주들을 위한 환원정

책에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. 하이브는 더 이상 대주주만을 위한 SM을 강제하거나 

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, 하이브가 생각하는 SM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

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.  

 


